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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탕에짭조름한조기찌개환상궁합…

이제는 비싼값을 내더라도 살 수 없을만큼 희귀해진 우리밀이 해남의 들녘엔 그득했다. 밀은 외형이 보리와 흡사해 필자도 밀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했다. 농사 경험이 있는 허영만 화백이 그 둘의 차이를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 23면 ‘자전거 식객’으로 이어집니다

지원조가가져온시원한꿀수박

목포 삼학 마리나의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
왔다.

전날 폭염 속에 신안군 증도에서 목포까지
90km를 달려온지라 피곤이 극에 달해 아직
꿀 같은 단잠에 빠져있는데 주변이 몹시도 소
란스럽다. 여러 명의 발소리, 두런두런 목소리
….

잘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힘겹게 열고 시계
를 보니 아직 오전 6시도 안된 이른 시각. 다시
잠을 청해보았으나 이번엔 머리맡에서 뭔가
커다란 짐승이 킁킁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보니 송아지만한 리트
리버 한 마리가, 맨바닥에 있는 자루(침낭) 속
에서 자고 있는 인간이 신기한지 장난기 가득
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켜보고 있
다.

주위를 둘러보니 마리나는 조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이미 깨
어나 있었다.

어느 틈에 일어났는지 홍석민과 김은광은
벌써 스토브를 피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

다. 그때서야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 오
전에 가능하면 일찍 출발해 시원할 때 주행거
리를 늘리기로 했던 전날 밤의 약속이 생각났
다.

아침 메뉴는 미리 준비해온 누룽지를 끓인
누룽지탕. 잠자리를 걷고 야영짐을 정리하는
동안 마리나 벤치 위에 아침 밥상이 차려졌다.

반찬은 어제 저녁 목포시장 뒤편 백반골목
돌집 식당에서 얻어온 묵은지와 조기찌개다.
묵은지야 워낙 누룽지에 잘 어울리지만 비린
조기찌개는 가뜩이나 입맛 없는 아침거리로
도무지 생뚱맞다.

하지만 그것은 맛이라면 전국에서 첫손가
락에 꼽히는 남도의 맛을 무시한 선입견에 불
과했다. 찌개냄비를 향하는 숟가락질이 처음
엔 띄엄띄엄했으나 일단 맛을 보고나자 경쟁
이 치열해져 불과 5분여 만에 냄비가 바닥을
드러내버린 것이다.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조기들을 통째로 넣고
호박, 양파, 무, 풋고추를 곁들여 짭짤하게 끓
여낸 찌개는 누룽지와 절묘하게 궁합이 맞았
는데 특히 전날 땀을 많이 흘리고 칼로리 소모
가 심했던 우리들의 입맛에 착착 감긴다.

뀫넘실대는 해남 밀밭과 보리밭의 숨막히는 파노라마
아침을 든든히 먹은 자전거식객들은 목포

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뚫고 해남을 향해 일제
히 페달링을 시작했다.

삼호대교를 통해 영산강을 건넌 뒤 대불산
업단지를 관통하고 영암호의 둑방길 금호방조
제를 단숨에 넘어 해남땅에 들어섰을 때 태양
은 또 다시 높게 떠 아스팔트 도로를 달군다.

806번 지방도로를 통해 진입한 해남은 구릉
이 발달한 지형이 무척이나 이국적이다. 그 흔
한 동산 하나 없이 굼실굼실 펼쳐진 구릉과 드
넓은 평야가 우선 시각적으로 시원스럽다.

게다가 도시와는 달리 아파트는 물론 시야
를 가리는 2층 건물조차 없이 야트막한 농가
주택들이 전부여서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려
도 정답고 순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자
전거는 그 풍경 사이로 빨려 들어간다.

산이면에 들어서면서 더욱 독특한 파노라
마가 연출됐는데 그 파노라마의 주인공은 밀
밭과 보리밭이었다.

황금물결 해남 우리밀밭을 가다

무·호박송송썰어넣은조기찌개
구수한누룽지에비릿한국물웬말

식사 5분만에냄비바닥드러나고
아이고,남도의맛무시한 우리가죄인


